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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4. 6. 28.(금) 배포시점 배포 2024. 6. 28.(금) 09:00

방통위,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
2023년도 투명성 보고서 공개

  - 국내외 90개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현황 공개
  - 14만 5천여 건의 불법촬영물 삭제‧차단 조치로 디지털성범죄 N차 피해발생 최소화

 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, 이하 ‘방통위’)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

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「’23년도 불법촬영물등*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

보고서」(이하 ‘투명성보고서’)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.

 *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촬영물, 복제물, 편집물, 합성물, 가공물, 

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

 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른 특수

유형부가통신사업자(웹하드사업자)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*

이며, 2023년도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, 카카오, 구글, 메타, 트위터 등 

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.

 * 연매출 10억원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‧커뮤니티

‧대화방, 인터넷개인방송, 검색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

  인터넷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

위한 신고 기능, 검색 제한,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, 사전 경고 등 기술적‧
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기술되어 있다.

  금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,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

신고·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, 아동‧청소년 

성착취물 144,813건을 신고·접수 받아 81,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

것으로 확인되었다.

광부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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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“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

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,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

노력이 절실하다. 지난 1년 간 인터넷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적‧관리적 조치를 

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셨듯이, 앞으로도 

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

주시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 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
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‧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

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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